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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마디 말을 잘못해 놓고, 그것을 덮으려고 백 마디 한다.

2. 말은 새끼를 까듯이 까 나간다.

3. 비밀의 말을 아예 입에서 내놓지 말아라. “너만 알아.” 하면서 한 사람에게

만 말해도 그 사람이 자기가 최고 친한 사람에게 또 “너만 알아.” 하니, 이렇

게 하다가 섭리사 끝까지 번져 나간다.

4.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고, 그를 경계하고 멀리하여 

광야의 부엉이가 되게 한다.

5. 말을 하되, 평소 생활 속에서나 단상에서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말을 

하는 자의 그 육과 영을 영계에서 보았더니, 빛나는 생명길로 가고 있었다. 길 

좌우에는 사시사철 열매를 여는 나무가 있었고, 배고프면 그 열매를 따 먹으면

서 길을 가고 있었다. 육계에서는 형제들이 그에게 실제로 먹을 것을 주었다.

6. 특히 성자 분체와 친하다고 자부하며, 그 권한으로 형제를 함부로 대하는 

자들이 있다. 분체와 육계에서 못 만나서 못 친하면, 기도해서 혼계와 영계로 

더 친한 자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라.

7. 어떤 사람은 선생의 육을 한 번도 못 만나고,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 생

일 맞듯이 한두 번 보니 보고 싶어서 기도만 열심히 했다. 그러니 그 혼도 영

도 신령하여 자주 보니 아주 친하다. 그 육에게도 알려 주어 알게 되었다.

8. 말의 공적자들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천국에 가서도 모든 자들 앞에 세

워 주시며, 늘 말로 은혜를 주도록 주님의 몸으로 쓰신다.

9. 말을 아름답게, 예쁘게, 천사같이, 사랑으로 하도록 거울을 보고 웃으면서 



늘 연습했다가 날이 새고 때가 되면 나가서 그대로 하여라.

10.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하여라. 자기 말을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

기까지, 주님의 심정으로 말하여라.

11. 진실 되고 은혜 있는 말을 선포하면, 병든 자도 낫고 즉시 기적이 일어나

는 것을 보게 된다.

12. ‘말’로 살인도 하고, ‘말’로 생명도 구한다.

13. 말실수를 안 하려면 진정 기도하여라. 말을 은혜롭게 하려면, 형제에게 어

떻게 말해 주냐고 주님께 꼭 물어보고, 성자 주님의 대언자가 되어서 성자 주

님께서 자기 마음에 들어와 말씀하시게 하여라.

14. ‘입’으로 잡기도 하고, ‘입’으로 먹기도 한다.

15. 속 시원히 말하면 자기는 좋은데, 상대에게는 마음에 상처가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를 모르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보통으로 한다. 이

런 자들은 자기 말로 인해 자기 영이 더욱 더 사망으로 끌려가고, 자기 육이 

사탄의 육으로 쓰여지는데 이것을 모른다. 또한 듣는 자들도 그를 멀리하고 뒤

에서 손가락질을 한다.

16. 100년 동안 사랑하며 같이 살자고 한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주니, 이혼을 

하고 이별을 하는 것이다.

17. 성자 주님께서 1000년 동안 혼인 잔치 하고 영원히 같이 살자고 축복해 

주셨는데, 말을 함부로 하여 그 축복을 못 받고 뺏긴다.

18. 말을 지키면 평화가 오고, 염려할 것도 없다.



19. 말을 함부로 하면, 그 혼과 영이 영계에서 법을 어겼다며 묶여 구속된다. 

그런데 육은 잘 모른다.

20. “오늘도 형제들을 만나서 말로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기도하여라.

21. 혼자 투덜대면서 죄짓지 말아라.

22. 어떤 사람은 화난다고 하나님과 주님께 막말했다가 10년 동안 고통받고 

회개하여 벗어났다고 했다.

23.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복지에 대해서 불평하며 말을 함부로 

하다가 영영 못 들어갔다. 하늘을 원망한 죄는 회개할 기회도 안 주셨다.

24. 노아 때 범죄 한 자들은 그 육이 심판을 받고 죽었다. 그 영들은 2400년 

동안 사망의 영계에서 고통을 받았다. 그러다가 예수님 때 회개의 기회를 주었

다. 그때도 말을 함부로 하며 주님을 대한 자들은 영원히 구원받을 기회를 잃

었다.

25.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 하고 가서, 평생 축복받고 살았다.

26. 같이 섭리사를 오다가 떠난 자들은 거의 다 말을 함부로 한 자들이었다. 

그때는 자기 기분대로 말을 함부로 하여 자기 화는 풀어졌겠지만, 결국 그 대

가의 길을 가야 했다. 


